
I. 서  론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전체 사망률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2]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을 통해 완치

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암 

환자의 높은 생존율과 완치율을 위해 1996년부터 암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암 진단을 위해 사용되

는 영상기기로는 X선 촬영(X-ray), 자기공명영상(Ma-

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초음파(Ultrasound, 

US),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

graphy, PET), 광학영상(Optical imaging), X-ray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영상기기는 각자의 장단점

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

하기 위해 각 영상기기의 장점만을 융합한 의료영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광학과 초음파를 결합한 광음향 영상이 의료융합영

상 기술의 하나의 예시이다.

초음파 영상은 실시간으로 영상 제공이 가능하며, 

영상의 침투 깊이가 높고 효율적인 진단비의 장점을 

가지지만 낮은 대조도로 인한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3] 광학영상은 높은 공간해상도 및 대조

도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낮은 영상 깊이

(1 mm ~ 2 mm)의 단점을 가진다.[4] 이러한 두 영상기

법의 융합을 통해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 광음향 영상기술이다. 

광음향 영상은 높은 공간해상도와 깊은 조직(~ 7 

cm)의 영상화가 가능하여 혈관 영상과 산소 포화도 

측정에 활용가능하다.[5-10] 또한 광음향 기술을 통해 

조기 암 진단이 가능하며, 암 전이 여부까지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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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조기 진단 및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광음향의 원리, 광음향 영상기술을 활용

한 조기 암 및 전이 암 진단 방법과 조영제를 이용한 

고대조도 광음향 및 초음파 영상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II. 광음향 영상 원리

광음향 신호는 조사된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한 생

체조직 내에서, 레이저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

고 이때 발생하는 열팽창으로 생성되는 음향 신호를 

말한다.[5] 이러한 과정을 광음향 효과라고 한다. 발

생되는 광음향 신호는 수 MHz에서 수십 MHz의 초

음파 주파수 대역을 갖게 되며, 초음파 영상에서 사

용하고 있는 초음파 변환기를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감지된 신호는 여러 가지의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영상화가 이루어진다. Figs. 1과 2는 광

음향 영상의 기본 원리를 도식화 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분자들로 구성된 생체조직에서 광흡

수 계수는 파장에 민감하여,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다른 레이저 에너지 흡수율을 가진다.[4] 이러한 특이

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특정 생체 조직에서 조사된 

레이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흡수하게 된

다. 즉, 생체조직별로 각각의 다른 레이저 파장에서 

발생하는 광음향 신호를 활용하여 영상화를 하게 되

는 것이다. 

광음향 신호의 효율적인 생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5] 먼저, 레이저 

펄스 길이는 열 완화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즉, 레이

저 펄스 길이는 열의 확산 속도보다 짧아야 하며 이

러한 조건을 열 제한 조건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레이저 펄스의 길이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1)

여기서 는 열 제한 한계점, 는 열이 발생되는 면

적, 

는 열 확산계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조건은 레이저 펄스 길이가 응력 완화 시

간보다 짧아야하며 이러한 조건을 응력 제한 조건이

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이저 펄스 길

이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Fig. 1. Photoacoustic signal generation and imaging 

process.

(a)

(b)

Fig. 2. Illustration of photoacoustic signal detection 

process. (a) Laser irradiation into biological tissue (b) 

Photoacoustic signal generation an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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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매질에서의 초음파 속도를 의미한다. 

레이저 펄스의 길이는 위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응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 

열 제한 조건도 만족하게 된다. 만약, 조사한 레이저 

펄스 길이가 열 제한 조건과 응력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부피 팽창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

지게 되며 열 팽창은 압력을 상승시키고 상승한 압

력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9-10]

  
. (3)

Eq. (3)에서 는  에서 등압 체적 팽창 계수, 는 

비열(J/(K kg)), 는 흡수 계수(), 는 국부 광에

너지유량(local light fluence)(), 는 그뤼나이젠 

계수이며 는 국부 에너지 증착 밀도()를 나

타낸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얻은 광음향 신호는 앞서 기

술했듯이 넓은 주파수 대역(수MHz – 수십MHz)을 가

지며 광음향 신호가 발생하는 생체조직의 크기에 따

라 주파수 별 에너지 분포가 결정된다. 생체조직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호의 에너지 분포는 고주파수 대

역이 되며, 생체조직의 크기가 클수록 저주파수 대

역에 에너지가 분포하게 된다.[11] 이러한 광음향 신

호의 특징으로 인해 초음파 변환기는 넓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광대역 특성을 가

지며, 수신 특성 또한 우수해야한다. 따라서 초음파 

변환기는 광음향 영상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환기 개발

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광음향 영상은 영상 구성에 따라 PAM 

(Photoacoustic Microscopy), PAT(Photoacoustic Tomo-

graphy) 및 CS-PAI(Cross-sectional Photoacoustic Imaging)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영상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References [5-6, 12-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 암 진단을 위한 광음향 영상 

3.1 광음향 영상을 이용한 암 진단 기술

광음향 영상은 유방암, 감시림프절 및 피부 병변

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 종양의 발달이 미세 석회

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유방암의 조기 진단 

시, 미세석회화병변 영상화가 가능한 X-ray 유방 촬

영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방 촬영술은 유방 

종양을 제거할 때, 실시간으로 종양을 관찰할 수 없

고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위험 부담을 

주며 치밀 유방(dense breast)의 경우 높은 부정 오류

의 결과를 제공하는 단점이 있다. 초음파 영상은 생

검 시 실시간 영상 유도에 널리 사용되지만 미세석

회화에 대한 낮은 대조도로 인해 효율적인 조기 암 

검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광음향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높은 공간 및 대조 해상도를 가지며 신체적 압박과 

이온화 방사선의 위험 부담이 없는 유방암 진단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임상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4-17]

최근 조기 유방암 진단에 유용한 미세 석회화 조

직에서의 광음향 신호 생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유방 조직을 사용하여 광음향 신호 검출 실험을 수

행하였다.[16,18,19]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

른 미세석회화 조직의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690 nm ~ 700 nm 대역의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광음

향 신호가 크게 발생하였고 레이저의 파장이 길어질

수록 광음향 신호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를 활용하여 광음향 영상 기반의 유방 미세석회화 

병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Fig. 3은 광음향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시편의 측

방향에서 촬영한 미세 석회화 영상이다. Fig. 3(a)는 

X-ray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유방 조직을 보여주며 

C1은 미세석회화 병변을 포함하는 유방 조직이며 

NC는 미세석회화 병변이 없는 유방조직이다. 본 실

험에서는 700 nm, 750 nm, 800 nm의 레이저 파장을 사

용하였으며 Fig. 3(b)~(d)는 각 파장을 이용한 광음향 

영상이다. Fig. 3(e)는 광음향 분광기법을 이용한 영

상으로 X-ray 유방 촬영술과 광음향 영상에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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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화 병변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광음향 영상이 유방암 조기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Fig. 4는 유방암 진단 전용 광음향 영상기기로 개

발된 트벤테 광음향 매모스코프(Twente photoacoustic 

mammoscope)를 이용하여 획득한 광음향 영상을 보

인 결과 영상이다.[20,21] 개발한 시스템에서 환자의 

유방은 시스템 상에서 레이저 조사를 위한 유리판

과 초음파 어레이 변환기(590 elements, 1 MHz center 

frequency) 사이에 약간의 압박을 통해 고정되며 촬

영 시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본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광음향 영상에서 더 

높은 대조로 유방 악성 종양을 시각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15 s 이내에 유방 전체의 3D 영상이나 유방

의 2D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SBH-PACT(Single- 

Breath Hold PhotoAcoustic Computed Tomography)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17] 본 시스템에서는 링 형태의 

변환기(512 elements, 2.25 MHz)를 사용하였으며 1064 

nm의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여 유방전체의 혈관을 

영상화하였다. Fig. 5는 건강한 사람의 유방을 SBH- 

PACT로 촬영하여 깊이에 따른 색의 분포로 표현된 

혈관 영상이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SBH- 

PACT는 깊은 영역까지 영상화가 가능하고, 공간 및 

시간 해상도가 높으며 전리 방사선 및 조영제 표지 

기술(label) 없이 암 진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

로 종양과 관련된 밀도가 높은 혈관을 관찰하여 종

양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

3.2 광음향 조영제

광음향 영상 기술은 조영제의 사용 없이도 암 진

단을 위한 영상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대조도를 위

해 다양한 외인성 조영제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광음향 영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영제인 금나

노입자는 플라즈마 공명 주파수의 적색 편이가 일어

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영상화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흡수 파장이 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22] 

Fig. 3. Photoacoustic imaging result of breast micro-

calcifications.[16] Reproduced from J. Kang et al. J. 

Biophotonics 2015, https://doi.org/10.1002/jbio.201 

300100,[16] according to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Fig. 4. Breast imaging with the Twente photoacoustic 

mammoscope.[20]

Fig. 5. SBH-PACT of healthy breast imag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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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태로 이루어진 Au NPs(Gold nanoparticles)는 2 

nm ~ 60 nm의 크기로 520 nm ~ 540 nm의 흡수 파장을 

가지며, 쥐의 조직에서 플라즈마-공명 커플링효과

에 기초하여 높은 민감도의 광음향 영상을 통해 암

을 검출 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막대 모양으로 이

루어진 AuNR(Gold nanorod)는 가로 10, 세로 40  nm ~ 

60 nm의 크기를 가지며, 650 nm ~ 1100 nm의 흡수파

장을 가진다.[23] 열적 안정성을 가지는 SiO2-AuNRs 

(Slica-coated gold nanorods)는 다중 스펙트럼 광음향 

영상 방법을 사용하여 이형세포조직 내에서 여러 유

형의 세포를 식별 가능하게 하였다. 속이 비어있고 

금으로 겉을 감싸는 형태로 개발된 HAuNS(Hollow 

gold nanosphere)은 지름이 40 nm ~ 45 nm이고 두께는 

2.5 nm로 이루어져있다.[24] HAuNS는 근적외선 범위

에서 강한 흡수 공명을 나타내며, 이때 파장은 800 

nm로 혈액보다 높은 광음향 효율을 보인다. PEG- 

HAuNS(Pegylated Hallow gold nanosphere)은 높은 공

간 해상도와 민감도를 제공하며, 광음향 영상을 통

해 직경이 약 100 micro m인 뇌혈관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음을 보였다. 

근적외선 영역에서 강한 광 흡수를 가지며 식품 의

약품 안전청의 승인 염료인 ICG(Indocyanine Green)가 

내장된 ICG PEBBLEs(ICG-embedded ormosil PEBBLEs)

은 100 nm의 크기를 가지며 790 nm의 흡수파장을 

가진다.[25] ICG PEBBLEs는 유방암 및 전립선 암 세

포 표적화를 위한 HER-2 항체와의 접합을 통해 전립

선 암세포 검출에 사용되었다. 지름이 600 nm인 ICG- 

loaded PFC(perfluorocarbon) nanodroplet은 초음파 및 

광음향 다중 조영제로 개발되었다.[26] 레이저 에너지

에 의해 활성화된 PFC nanodroplet은 위상 전이를 통

해 마이크로 사이즈의 버블로 변화하면서 강한 광음

향 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마이크로 버블은 주위 조

직 및 혈액과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를 통해 향상된 

초음파 영상의 대조도를 제공하였다. SWNT(Single- 

Walled carbon Nano Tube)은 지름 1 nm ~ 2 nm, 길이 50 

nm ~ 300 nm, 흡수 파장이 690 nm이고 살아있는 동물

의 분자 표적에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며 매우 높은 광

음향 신호를 발생한다.[27] 이러한 특징을 가진 SWNT

는 종양 혈관계에서 과다 발현되는  인테그린

(integrin) 영상화를 위해 사용되며 cyclic Arg-Gly-Asp 

(RGD) Peptide와 SWNT-ICG를 결합을 통해  인

테그린 표적화를 위한 SWNT-ICG-RGD을 개발되기

도 하였다.

IV. 광음향 영상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판별

4.1 감시림프절의 판별 방법

암으로 인한 사망의 90 % 이상은 원발 종양 보다 

전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암세포는 자라면서 영

양 공급을 위해 새로운 혈관과 림프관을 생성하며, 

전이가 시작될 때 암세포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

이 감시림프절이다. 감시림프절의 암세포 유무는 가

장 중요한 예후인자로써 암 전이 여부판단을 위한 기

존의 표준 검출 및 치료 방법으로 액와 림프절 절제술

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광범위한 부위의 절개가 필

요한 액와 림프절 절제술은 무감각, 림프 부종, 상체 

움직임의 제한과 같은 합병증의 유발 가능성이 있

다.[2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병증의 발

생을 줄일 수 있는 국소 부위 절제를 위한 감시림프

절 생검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29]

감시림프절 생검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소 침습을 

위해 여러 가지 영상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대

표적인 영상 시스템의 특징이 Table 1에 요약되어있

다. LS(Lymphoscintigraphy)는 수술 전 감시림프절의 

영상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감마선 핵종

을 사용하여 림프절의 영상을 획득한다.[30] 하지만 환

자의 높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고 낮은 공간해상

도의 단점을 가진다. MRI은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하지만 높은 진단비

와 감시림프절의 미세전이 판별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을 가진다.[31] 높은 공간해상도의 영상을 실시

Table 1. Features of imaging systems used for sen-

tinel lymph node biopsy.

Method
Ionization 

Radiation

Image 

depth

Spatial 

resoluation
Performance

LS YES deep 20 mm Preoperative

MRI NO deep 10~100 µs Preoperative

US NO ~ 20 cm 400 µs
Preoperative & 

Intra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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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제공이 가능한 초음파는 수술 중에도 사용가

능한 장점을 가지지만 감시림프절의 형태 파악만 할 

수 있으며 낮은 정확도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32]

4.2 광음향 영상기술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판별

전술한 것과 같이 다양한 영상 시스템이 감시림프

절의 영상 검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합병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은 생검 횟수

와 감시림프절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요구된다. 이

러한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해 높은 해상도, 깊은 조

직의 영상과 조영제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가지며 

안정한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한 의료영상 

기법이 필요하며 최근 광음향 영상을 이용한 감시림

프절 판별에 대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광음향 영상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생검의 순서는 

Fig. 6에 묘사되어있다. 기존 감시림프절 생검과 같

이 암 주변에 조영제를 피하 주사한 후, 감시림프절

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광음향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를 영상화 한다. 감시림프절 판별에 사용된 조영제

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 

승인을 받은 MB(Methylene Blue)와 ICG를 조영제로 

사용하였다.[33,34] MB와 ICG는 각각 최대 30 mm, 22 

mm의 깊이에 위치한 감시림프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지만 농도에 따른 광음향 신호의 차이와 높은 

유속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의 어려움이 있

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영제

들이 연구되고 있다. 

Si-AuNP(Silica-coated gold nanoplates)는 낮은 세포

독성과 강한 유지력으로 기존의 지속력이 약한 조영

제의 대안을 제공한다.[35] 금 기반 입자로 이루어진 

Si-AuNP는 원하는 레이저 파장에서 높은 광학 흡광

도의 조정이 가능하고 레이저 조사에 노출 될 때 높은 

광열 안정성을 보여 생체 내 광 음향 영상에 적합한 

조영제이다. 이외에 상변화의 특징을 이용한 나노미

터 크기의 조영제(laser-activated nanodroplets, LAND)

는 액체 상태의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가 레이

저 조사에 의해 기화되면서 미세 기포상태로 상변화

를 일으킨다.[36,37] 상변이가 일어남과 동시에 높은 신

호의 광음향 신호가 발생하며 상변이된 나노입자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버블이 되어 초음파를 통해 영상

화가 가능하여 LAND는 다중 조영제로써 사용이 가

능하다. Fig. 7은 LAND를 사용하여 감시림프절의 위

치를 확인할 수 있음을 동물 실험을 통해 보인 결과 

영상이다. 

위와 같은 조영제를 사용하면 감시림프절의 위치

의 정확도를 높이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조

영제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분광 광

음향 영상(Spectroscopic PA Imaging)을 사용하여 림프

절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함으로써 전이를 진단하려

는 시도가 있었다.[38] 이 연구를 통해서 전이된 림프

절이 정상 림프절보다 산소포화도가 낮다는 연구 결

과가 밝혀졌으나, 적은 수의 암세포가 혈중 산소 포

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의 암 진행에서 미세전이의 진단여부가 확실하지 않

은 단점이 존재하지만 조영제비표지(label-free) 기술

로 전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

(b)

Fig. 6. Detection of sentinel lymph node using photo-

acoustic imaging. (a) Injection of contrast agent into 

the primary tumor (b) Detection of photoacoustic 

signals from a contrast agent flowing to a sentinel 

lymph node by irradiation with a near-infrare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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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암 진단을 위한 기존 영상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한 광음향 영상은 실시간으로 높은 공간해상도의 영

상화가 가능하여 암 진단과 감시림프절 판별에 적합

하다. 더 높은 해상도와 안정도를 위한 조영제가 개

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 초기단계의 미세 전이 

진단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소동물을 대

상으로하는 전임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광음향 영상의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면서 새로운 임상 분야 개척 및 시스템 개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음향 영상 시스템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고감도의 초음파 변환기 개발 및 빛의 산

란으로 인한 해상도 저하 문제해결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레이저의 안전 문제 해결 및 

저비용의 레이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 기술

들이 확보된다면 광음향 영상 기술을 이용한 암 진단

의 임상적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이 성과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C1B5016846).

References

1. H. J. Kim, “Proposal for improving the outcomes of 

cancer treatment” (in Korean), J. Korean Med. Assoc. 

60, 219-222 (2017).

2. R. L. Siegel, K. D. Miller, and A. Jemal, “Cancer sta-

tistics, 2019,” CA :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69, 7-34 (2019).

3. J. H. Chang, “Disease diagnostic application of photo-

acoustic imaging technology” (in Korean), The mag. 

the IEIE. 34-43 (2014).

4. Absorption Spectra for Biological Tissues (Oregon 

Medical Laser Center, Portland), https://omlc.org/class 

room/ece532/class3/muaspectra.html.

5. M. Xu and L. V. Wang, “Photoacoustic imaging in 

biomedicine,”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77, 

041101 (2006).

6. J. X. Xia, J. Yao, and L. V. Wang, “Photoacoustic 

tomography: principles and advances,” Electromagn 

Waves, 147, 1-22 (2014).

7. X. Wang, J. B. Fowlkes, J. W. Cannata, C. Hu, and P. 

L. Carson, “Photoacoustic imaging with a commercial 

utrasound system and a custom probe,” Ultrasound in 

Medicine & Biology, 37, 484-492 (2011).

8. A. Krumholz, J. Yao, L. V. Wang. S. J. Vanvickle- 

Chavez, T. P. Fleming, and W. E. Gillanders, “Photo-

acoustic microscopy of tyrosinase reporter gene in 

vivo,” J. Biomed. Opt. 16, 080503 (2011).

9. V. E. Gusev and A. A. Karabutov, Laser Optoacoustics 

(AIP, New York, 1993), Chap. 34.

10. A. A. Oraevsky and A. A. Karabutov, Biomedical 

Photonics Handbook (CRC PRESS, New York, 2003), 

Chap. 34.

11. S. Park, S. R. Aglyamov, and S. Y. Emelianov, 

“Beamforming for photoacoustic imaging using linear 

array transducer,” Proc. IEEE ultrasonics Symposium, 

856-859 (2007).

12. S. Park, A. B. Karpiouk, S. R. Aglyamov, and S. Y. 

Emelianov, “Adaptive beamforming for photoacoustic 

imaging,” Optics Letters, 38, 1291-1293 (2008).

13. C. Yoon, J. Kang, S. Han, Y. Yoo, T. -K. Song, and J. 

H. Chang, “Enhancement of photoacoustic imaging 

Fig. 7. Ultrasound and LAND-localized images of in vivo murine SLN by time.[31] Reproduced from H. Yoon et al. 

Med Phys 2017, https://doi.org/10.1002/mp.12269[31], according to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임상적용이 가능한 광음향 암 진단 기술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38, No.4 (2019)

483

quality by sound speed correction: ex vivo evalua-

tion,” Optics Express, 20, 3082-3090 (2012).

14. K. S. Valluru and J. K. Willmann, “Clinical photo-

acoustic imaging of cancer,” Ultrasonography, 35, 

267-280 (2016).

15. J. Jose, D. J. Grootendorst, T. W. Vijn, M. W. 

Wouters, H. van Boven, T. G. van Leeuwen W. 

Steenbergen, T. J. Ruers, and S. Manohar, “Initial 

results of imaging melanoma metastasis in resected 

human lymph nodes using photoacoustic computed 

tomography,” J. Biomed. Opt. 16, 096021 (2011).

16. J. Kang, E. K. Kim, G. R. Kim, C. Yoon, T. K. Song, 

and J. H. Chang, “Photoacoustic imaging of breast 

microcalcifications: A validation study with 3-dimen-

sional ex vivo data and spectrophotometric measure-

ment,” J. Biophotonics, 8, 71-80 (2015).

17. L. Lin, P. Hu, J. Shi, C. M. Appleton, K. Maslov, L. Li, 

R. R. Zhang, and L. V. Wang, “Single-breath-hold 

photoacoustic computed tomography of the breast,” 

Nature Communications, 9, 2352 (2018).

18. C. H. Yoon, Y. Yoo, T. K. Song, and J. H. Chang, 

“Pixel based focusing for photoacoustic and ultrasound 

dual-modality imaging,” Ultrasonics, 54, 2126-2133 

(2014).

19. C. Yoon, J. Kang, S. Han, Y. Yoo, T. -K. Song, and J. 

H. Chang, “Enhancement of photoacoustic imaging 

quality by sound speed correction: ex vivo evalua-

tion,” Optics Express, 20, 3082-3090 (2012).

20. M. Heijblom, D. Piras, F. M. van den Engh, M. van 

der Schaaf, J. M. Klaase, W. Steenbergen, and S. 

Manohar, “The state of the art in breast imaging using 

the Twente Photoacoustic Mammoscope: results from 

31 measurements on malignancies,” European Radio-

logy, 26, 3874-3887 (2016).

21. C. P. Favazza, O. Jassim, L. A. Cornelius, and L. V. 

Wang, “In vivo photoacoustic microscopy of human 

cutaneous microvasculature and a nevus,” J. Biomed. 

Opt. 16, 016015 (2011).

22. S. Mallidi, T. Larson, J. Tam, P. P. Joshi, A. Karpiouk, 

K. Sokolov, and S. Emelianov, “Multiwavelength 

photoacoustic imaging and plasmon resonance cou-

pling of gold nanoparticles for selective detection of 

cancer,” Nano Lett., 9, 2825-2831 (2009).

23. C. L. Bayer, Y. S. Chen, S. Kim, S. Mallidi, K. 

Sokolov, and S. Emelianov, “Multiplex photoacoustic 

molecular imaging using targeted silica-coated gold 

nanorods,” Biomed. Opt Express, 2, 1828-1835 (2011).

24. W. Lu, Q. Huang, G. Ku, X. Wen, M. Zhou, D. 

Guzatov, P. Brecht, R. Su, A. Oraevsky, L.V. Wang, 

and C. Li, “Photoacoustic imaging of living mouse 

brain vasculature using hollow gold nanospheres,” 

Biomaterials, 31, 2617-2626 (2010).

25. G. Kim, S. W. Huang, K. C. Day, M. O’Donnell, R. R. 

Agayan, M. A. Day, R. Kopelman, and S. Ashkenazi, 

“Indocyanine-green-embedded pebbles as a contrast 

agent for photoacoustic imaging,” J. Biomed. Opt. 12, 

044020-044028 (2007).

26. A. Hannah, G. Luke, K. Wilson, K. Homan, and S. 

Emelianov, “Indocyanine green-loaded photoacoustic 

nanodroplets: dual contrast nanoconstructs for enhanced 

photoacoustic and ultrasound imaging,” ACS Nano., 

8, 250-259 (2014).

27. A. Zerda, Z. Liu, S. Bodapati, R. Teed, S. Vaithilingam, 

B. T. Khuri-Yakub, X. Chen, H. Dai, and S. S. Gam-

bhir, “Ultrahigh sensitivity carbon nanotube agents 

for photoacoustic molecular imaging in living mice,” 

Nano Lett. 10, 2168-2172 (2010).

28. K. K. Swenson, M. J. Nissen, C. Ceronsky, L. Swenson, 

M. W. Lee, and T. M. Tuttle, “Comparison of side 

effects between sentinel lymph node and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for breast cancer,” Ann Surg 

Oncol, 9, 745-753 (2002).

29. M. Gherghe, C. Bordea, and A. Blidaru, “Sentinel 

lymph node biopsy (SLNB) vs.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ALND) in the current surgical treatment of 

early stage breast cancer,” J Med Life, 8, 176-180 

(2015).

30. A. Khafif, S. Schneebaum, D. M. Fliss, H. Lerman, U. 

Metser, R. Ben-Yosef, Z. Gil, L. Reider-Trejo, L. 

Genadi, and E. Even-Sapir, “Lymphoscintigraphy for 

sentinel node mapping using a hybrid single photon 

emission CT (SPECT)/CT system in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Head Neck, 28, 874-879 

(2006).

31. K. A. Kvistad, J. Rydland, H. B. Smethurst, S. Lundgren, 

H. E. Fjøsne, and O. Haraldseth, “Axillary lymph 

node metastases in breast cancer: preoperative detection 

with dynamic contrast-enhanced MRI,” Eur Radiol, 

10, 1464-1471 (2000).

32. Y. H. Kim, J. S. Lee, C. J. Lee, J. R. Kim, and E. S. 

Chang, “Preoperative axillary staging using 18F-FDG 

PET/CT and ultrasonography in breast cancer patients” 

(in Korean), J. Breast Cancer, 12, 163-169 (2009).

33. K. H. Song, J. A. Margenthaler, and L. V. Wang, 

“Noninvasive photoacoustic identification of sentinel 

lymph nodes containing methylene blue in vivo in a 

rat model,” J. Biomed. Opt. 13, 054033 (2008).

34. C. Kim, T. N. Erpelding, L. Jankovic, M. D. Pashley, 

and L. V. Wang, “Deeply penetrating in vivo photo-

acoustic imaging using a clinical ultrasound array 

system,” Biomedical Optics Express, 1, 278-284 (2010).

35. G. P. Luke, A. Bashyam, K. A. Homan, S. Makhija, Y. 

S. Chen, and S. Y. Emelianov, “Silica-coated gold 

nanoplates as stable photoacoustic contrast agents for 



김미지, 박연성, 윤창한

한국음향학회지 제38권 제4호 (2019)

484

sentinel lymph node imaging,” Nanotechnology, 24, 

455101 (2013).

36. K. Wilson, K. Homan, and S. Emelianov, “Biomedical 

photoacoustics beyond thermal expansion using trig-

gered nanodroplet vaporization for contrast-enhanced 

imaging,” Nat. Commun, 3, 648 (2012).

37. H. Yoon, S. K. Yarmoska, A. S. Hannah, C. Yoon, K. 

A. Hallam, and S. Y. Emelianov, “Contrast-enhanced 

ultrasound imaging in vivo with laser-activated 

nanodroplets,” Med Phys. 44, 3444-3449 (2017).

38. G. P. Luke and S. Y. Emelianov, “Label-free detection 

of lymph node metastases with US-guided functional 

photoacoustic imaging,” Radiology, 277, 435-442 

(2015).

저자 약력

▸김 미 지 (Mi‑Ji Kim)

2019년 2월: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 학사

2019년 3월 ~ 현재: 인제대학교 의용공학

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초음파 영상 시스템, 초음파 

기반의 뇌혈관장벽 개방 기술

▸박 연 성 (Yeon‑Seong Park)

2019년 2월: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 공학사

2019년 3월 ~ 현재: 인제대학교 의용공학

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초음파 및 광음향 영상 시스템

▸윤 창 한 (Changhan Yoon)

2007년 2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9년 2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2013년 2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2013년 6월 ~ 2015년 5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ostdoc

2016년 1월 ~ 2016년 9월: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ostdoc

2016년 10월 ~ 현재: 인제대학교 의용공

학부 조교수




